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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지 않았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산 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주창한 칼 막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두 인물은 이 세상에 탄생하여 선악의 양극을 유도했습니다. 마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주듯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북한에는 빛이 없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의 야경을 보십시오. 불이 밝게 켜 있는 한국과 암흑으로 덮인 북한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북한은 죽음이 지배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종교는 이생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공산 주의자들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신문인 “공산주의의 암흑 서적 (Black Book of Communism)” 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최소한 1억명이 피살되었다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남침하여  저의 선친을 포함한 2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쏘련의 스탈린 치하에서의 대 학살도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공산주의는 무슨 공헌을 했습니까? 북한에서는 먹을 식량이 없어서 아사자가 대량 속출하고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한지는 오래 전 일이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 전쟁으로 극심한 인명 피해와 빈곤을 겪었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굳건히 구축하여 세계 열방이 부러워 할 경제를 이룩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가 아니고 저개발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물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비상한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해외로 파견하는 나라 중에서 미국을 이어 제 2위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도 한국인 선교사가 파견되지 않은 나라가 드물 정도라고 하니 왜 한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은공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미국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한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받혔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예속되지 않도록 미국은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의 군인을 한국에 보냈고 그 중에서 36,000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민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자유를 지켜주었고 특히 종교적 자유를 지켜 주었습니다. 미국은 한국민의 은인입니다. 그런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철폐하라고 외쳐대는 좌파들이 거세게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끝
